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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민

● 교수

● 저서: <옛사람이 건넨 네 글자>, <마음을 비우는 지혜>, <내가 사랑하는 삶>, 

                    <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>, <돌 위에 새긴 생각> 등

생소함과 익숙함 사이

송나라 때 승려 선본이 가르침을 청하는 항주절도사 

여혜경에게 들려준 말이다. 

“나는 단지 그대에게 생소한 곳은 익숙하게 만들고, 익

숙한 곳은 생소하게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.” 명나라 오

지경이 지은 <무림범지(武林梵志)>에 나온다. 

생소한 것 앞에 당황하지 않고, 익숙한 곳에서 타성에 

젖지 말라는 말이다. 보통은 반대로 한다. 낯선 일, 생소

한 장소에서 번번이 허둥대고, 날마다 하는 일은 그러려

니 한다. 변화를 싫어하고 관성대로 움직여 일상에 좀체 

기쁨이 고이지 않는다. 늘 하던 일이 문득 낯설어지고, 

낯선 공간이 도리어 편안할 때 하루하루가 새롭고, 나

날은 경이로 꽉 찬다. 인생은 결국 생소함과 익숙함 사

이의 줄다리기란 말씀! 

정민의 〈석복(惜福)〉 중에서 


